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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안창해 대표(왼쪽에서 두 번째)가 박세봉 영동군수(왼쪽에서 

  세 번째)에게 고원 시인 문학자료를 전달했다. 사진=영동군청

풀러턴 시의회,
‘한국전 참전 용사비

건립안’ 가결

풀러턴 힐크레스트공원(1360 N Brea Blvd., 

Fullerton, CA 92835)에 건립 추진 중인‘한국

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 기념비’(이하 기념비)

의 건립 동의안이 풀러턴 시의회를 통과됐다.

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

기념비 건립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. 

이어 브루스 위태커 시장과 기념비 건립위원

회 노명수 회장은 기념비 건립과 사후 관리는 

건립위원회가, 조경을 포함한 공원 관리는 시 

공원국이 맡는다는 내용의 기념비 건립 동의

서에 서명했다.

기념비 건립을 위해 남은 행정적 절차는 시 엔

지니어링 부서의 허가를 받는 일이다. 건립위원

회 측은 조만간 허가가 나와 공사에 착공할 수 

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념비 건립 공사를 맡

을 시공 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. 건립위원

회 측은“한인 회사 2곳을 비롯해 모두 4업체

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.”고 밝혔다.

기념비는‘코리안 워 메모리얼(Korean War 

Memorial)’이라고 적힌 대형 표지와 함께 5개

의 오각 별 기둥 모양의 조형물 형태로 건립된

다. 별 기둥의 각 면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

3만6592명 전원의 이름이 새겨진다.

건립위원회는 오는 9월 28일, 한국전 당시 서

울 수복일에 맞추어 기념비 준공식을 열 예정

이다.

▶ 문의: (714) 514-6363, (714) 858-0474

고원 시인 문학 자료, 시인의 고향 품에 안겼다
육필원고 등 총 63점 … “지역 문학 발전에 큰 기여 할 것”

본보의 안창해 대표가 미주 문단의 거목이셨던 고 고

원 시인의 문학 자료를 충북 영동군에 기증했다. 기증 

자료는 육필원고, 출간 당시 원본 저서, 사진, 노트, 메모

수첩, 민주화 운동 자료 등 총 63점에 이른다.

고원(본명 고성원) 시인은 1925년 충북 영동군 학산

면 박계리에서 태어났다. 1952년 3인 시집‘시간표 없는 

정거장’으로 등단한 후 60년간 문예 활동과 후배 양성

에 주력했다.

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런던 퀸메리 대학에서 공

부했으며, 아이오와대 영문학(문예창작)석사, 뉴욕대

(NYU) 비교문학 박사과정을 거쳐 Brooklyn College, 

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, CSU LA와 

Northridge, UC Riverside등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

UC Riverside에서 은퇴 후 University of La Verne에서 

선임 겸임교수(Sr. Adjunct Professor)로 재직했다.

2008년 1월 타계하기 전까지 창작활동과 병행해 1986

년‘글마루’간행, 1988년‘문학세계’창간을 통해 미주

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문학가들에게 발표의 장을 마련

하는 등 한국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. 한국인 최

초로 한국의 현대시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 소개하

기도 하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.

안 대표는 자료 기증 후“한국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

을 남긴 고원 시인의 자료를 영동문학관에 기증하게 돼 

무척 뜻깊게 생각한다.”며“고원 시인이 영동문학관을 

통해서 더욱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문인으로 기억됐

으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이에 박세동 영동군수는“고원 시인 연구와 지역 문학 

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”이라며“기증받은 자료를 소중

하게 관리하고 전시하면서 고원 시인의 문학정신과 가

치를 널리 알릴 것”이라고 답했다.

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올 하반기 개관예정인 영동문

학관(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소재)에 전시된다.

소망 소사이어티, 치매 환자 간병 교육 세미나 개최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리’를 비전

으로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잉’을 캠페

인을 전개하고 있는‘소망소사이어티’(이

사장 유분자)가 이달10일(목)‘치매 환자 돌

봄을 위한 가족, 간병인 전략 교육’시리즈

의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한다.

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화상으

로 열리는 이 행사는 소망소사이어티의 남

궁 수진 팀장이 강사로 나서‘치매 환자가 

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’이란 

주제로 강의한다.

소망소사이어티는 2018년 하반기부터 OC알츠하이

머협회와 함께 치매 환자 가족, 간병인 전

략 교육 시리즈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다.

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 인원 제

한이 없다. 세미나 참가 신청 기한은 이달 

8일(화)이다. 

소망소사이어티는 2007년 6월 설립된 

비영리기관으로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

잉’을 캠페인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

에 우물 파기와 유치원 설립 운동도 벌이

고 있다.

▶ 문의 및 참가 신청: (562) 977-458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mang@somangsociety.org 

▲ 남궁 수진 팀장. 

사진=소망소사이어티

▲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 기념비’ 가상도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기념비건립위원회


